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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영흥면 진여부리 해양쓰레기 수거
- 80여명 민・관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, 사각지대 해소 노력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

위해 민·관이 동참해 5월 4일 옹진군 영흥면 진여부리 일원 해안에서 

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, 백종빈 인천시의회 의원, 김성수 

의원, 김우용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장 및 영흥수협 직원 등이 

참여했으며, 민간에서는 정윤기 영암어촌계장, 이덕희 해병바다살리기

운동본부대표 및 이상헌 오닉스이엔지대표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총 

80여명이 참여해 정화활동을 벌였다.

참가자들은 폐스티로폼, 폐어구, 페트병 등 바다에서 떠밀려와 해안가에 

무분별하게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.

올해 들어 시는 중구 삼목항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및 옹진군 상공경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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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인 바 있다. 

시는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민・관이 

협력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해양

쓰레기 관리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“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

으로 유관단체 및 기관과 협력,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해 

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인천 앞바다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한편,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

착용하고 발열 검사 및 손 소독을 마친 후 수거 활동을 추진했으며, 

활동 중에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

진행됐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